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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글, 삶과 사랑,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중심 주제라면,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는 인문학의 중심 주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이런 주제를 모두 

다루다 보니 『파이드로스』는 난삽하다. 플라톤의 작품 중에서 글의 유기적 

통일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파이드로스』는 그의 작품 중에서 유기적 통

일성이 가장 부족해 보인다. 플라톤은 괴짜다. 그는 글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자신의 글들을 통해 전달한다. 그는 아름다운 나

라에서는 시인이 추방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의 글들에 다양한 신화를 남겨 

놓는다. 그는 이성이 지배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주장하면서 광기를 

예찬한다. 플라톤의 괴짜다움은 『파이드로스』에서 정점에 달한다. 글을 통

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며, 그의 작품 중에

서 가장 아름다운 신화적 이야기도 여기에 등장하고, 바로 그 신화적 이야

기가 광기를 예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기획은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소크라테스의 두 연설을 주제로 

한다. 말과 글과 사랑, 또 말과 글에 대한 사랑 등이 『파이드로스』에서 다 

다루어지지만, 『파이드로스』의 중심은 사랑에 대한 말 혹은 글이다. 사랑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연설들은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의 괴짜다움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기획의 논문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소크

라테스의 두 연설에서 드러나는 괴짜다움을 다룬다. 플라톤의 작품들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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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독서를 방해하는 기이한 요소들을 담고 있다. 그러한 기이한 요소들은 

플라톤의 글을, 단지 그것을 읽기만 해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진리의 말

씀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사고할 것을 촉구하는 초대장으로 만드는 장치

들이다. 

김민수의 논문 「『파이드로스』에서 소크라테스가 저질러야 하는 잘못」

은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이 에로스 신에 대한 불경이라는 잘못을 범

하고 있지만 이 잘못은 ‘저질러야 하는 잘못’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파이

드로스는 뤼시아스의 연설이 불경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음을 개의치 않은 

채 그 연설에 매료되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비슷한 내용의 연설을 그가 매

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파이드로스를 불경에 동참시키고, 그 불

경을 정화하는 두 번째 연설도 그가 매료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그의 영혼을 이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기에 대한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파이드로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가 필요했

다는 것이다. 

강성훈의 논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흰 말과 검은 말」은 두 번

째 연설에 등장하는 마부와 두 말의 비유가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이성, 기

개, 욕구를 연상시키지만, 플라톤이 그것들을 동일시하지 말라는 단서들을 

숨겨두었다고 주장한다. 플라톤의 저작들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가 이성

과 욕구를 대비하고 욕구를 억압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첫 번째 연설은 바로 그러한 피상적 인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성훈에 따르면, 두 번째 연설에서 제시되는 마부와 두 말의 비유는 바로 그

러한 오해를 극복하는 영혼 모델이 된다. 이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지와 상관 없이, 아이도스(염치) 성향인 동기들은 모두 흰 말이 

대변하고 휘브리스(방종, 오만) 성향인 동기들은 모두 검은 말이 대변한다는 

것이다.

서재호의 논문 「플라톤의 『파이드로스』에서 육화된 영혼의 상기에 대

하여」는 플라톤에서 인간의 몸이 영혼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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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상기를 촉발하는 매개이자 신성을 공유하는 신상(神像)이기도 하다는 주

장을 담고 있다. 인간은 상기를 통해 신과 닮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은 단

순히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전체의 변용을 요구하는 실존적 과제이

다. 소크라테스의 두 번째 연설은 영혼과 몸의 통일체로서 인간이 신과 닮

아가는 과정에 에로스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랑받는 이

의 아름다운 몸은, 그것을 단순히 아름다운 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

의 아름다움이 현전하는 신상으로 보는 자에게는 경외와 두려움을 유발하

는 입교의 문턱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괴짜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인문학

은 애초에 플라톤식의 괴짜다움을 공유한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담겠다는 포

부를 가지고 있지만, 자구 하나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몇 날 며칠을 다

투는 것이 또 인문학이다. 기획 논문들을 준비하며 우리는 여러 차례의 줌 

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해석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나누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기획의 최종 단계까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토론에 함께 참여하여 

소중한 의견을 나누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강성훈




